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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요약

이 책은 모스크바의 동양예술박물관(Museum of Oriental Art)에 소장된 작품 중 

페르시아의 예술품들을 중심으로 5개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도판과 해설을 담고 있

다. 먼저 18세기와 19세기 페르시아의 이젤 페인팅(easel painting)은 궁정 초상화

를 주로 담고 있으며, 초상화에 묘사된 당시 복식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. 페르

시아 이젤 페인팅의 스타일은 유럽 회화 기법 및 원리와 장식적인 페르시아의 중세 

예술이 결합된 스타일로 표현되었다. 세계 회화사에서 인정받는 페르시아의 세밀

화는 11세기 초반부터 시작되었지만 사산왕조시대의 세밀화로 유명하며, 이야기의 

이미지로서 독립된 그림이 아닌 책의 삽화로 궁정화가들의 집단 창작품이라 할 수 

있다. 

17세기부터 19세기에 발달한 카페트는 크게 장식적인 문양과 기하학적인 패턴

으로 나뉜다. 장식적인 문양은 달리는 동물과 먹잇감을 잡아먹는 큰 짐승으로 구성

되어 있고, 이는 고대 문장과 동물 모티브로 활용되었다. 기하학적인 패턴은 동물

과 새를 양식화한 것으로 하마단 지역이 유명하다. 페르시아의 세공기술은 기원전 

2000년경부터 아케메네스 왕조의 등장 이전까지에 쓰인 청동기문화로부터 시작되

었는데 본문에 수록된 청동유물들은 무기류들을 제외하고 기원전 1000년경 이 후 

만들어진 유물들로서 장식성이 뛰어난 것들이 많으며 정교하게 만들어져 역동적으

로 발전하던 당대의 실상을 잘 알 수 있게 한다. 그 외 페르시아적인 문양이 그려진 

도기와 유리 유물을 담고 있다.




